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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錫純의 Hf病治續에 關한 鼎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醫史學敎室

金鎭玉·金容辰

關於張錫純之那病治鷹的쩌구究 
金鎭玉·金容辰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醫史學敎室

張錫純(1뻐∼1933)是淸末民初時期的醫家, 通過對其所著『醫學表中參西錄』的第五期第三卷中, 關千

“5뚫!Jf病治法”內容的昭究, 所得出的結論是, 其對!Jf病的治法可獅括馬平!Jf法, 散!Jf法, 化!Jf法, 柔!Jf法, 鎭

!Jf法, 敬!Jf~용, 補!Jf法, 繹!Jf法等八法.

平!Jf法認馬, A之元氣}L根予神, a쳐흉予!Jf而柔弱易煩, 故不可開破!Jf氣. 且內經中“厭陰不治, 求之陽

明”與金핍中“當先實牌”, 都以합調府氣鳥關鍵, 因此以昇降場與培牌합府楊等立方, 且作馬平!Jf藥重視T桂

技. 散!Jf法認寫, !Jf寫木藏, 具有直向性而向上뼈展, 所以符應其性, 而用辛味散之, 郞可寫補法. 作鳥散!Jf

藥, 其善用園陳與찢흉. 化!Jf法是在!Jf{,本增大, 或!Jf中有熱, 或!Jf氣覆i帶, 或獲眼時, 作寫統!Jf達覆之法, 使

用了뽕胡, 추L香, 沒藥, 且以活血藥當住藥使用的治法, 尤其重視T三七根. 柔!Jf法是根據“!Jf惡;爆喜潤, ;操

則!Jf{;f.:板硬而!Jf火!Jf氣명n흉動, 潤則!Jf{4柔和而!Jf火!Jf氣長寧靜”的理論, 認馬在治標中可選用當歸, 형藥, 

相子仁, 玄參, *체샘子, 阿뺑, 驚甲, 但不可長期使用. 其鎭!Jf法是, 在治擔驚潤, 橫狂, R玄量, 腦充血諸證時,

作烏代表處方選用T鎭!Jf생風場. 敬!Jf法是根據其“凡A元氣之脫, 皆脫在府”的獨特理論, 以來復揚等作鳥

代表處方進行治續的方法, 且大齊j量使用了山英英, 補!Jf法是在!Jf氣虛弱而失其條達時使用的治法, 認뚫黃 

E종是補!Jf的主藥. 援!Jf法是依據“!Jf苦急, 急食it以援之”之說而定的治法, 認寫單味it草是代表藥.

關鍵詞 ; 張錫純, 『醫學表中參西錄』, !Jf病的治法八法.

I 繹 論

張錫純(1뼈∼1933)은 字가 壽南이고 河北省

짧山縣 사람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擺學과 醫學

을 공부하였으며 과거시험에 落務한 이후 의학에 

만 전념하였다. 그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 

은 바가 있으면 곧 기록해 두었다가 책으로 엮어 

* 交信著者 ; 金容辰,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敎室,
042) 2ffi-2626, king@d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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刊行하였는데 이것이 곧 『醫學表中參西錄』이다. 

張錫純은 臨皮의 各科에 두루 능통하였지만 

특히 !Jf에 대해서 전통적인 견해 이외에 염상을 

통해 心得한 많은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일반적 

으로 府은 陰中之少陽으로 五行에서 木에 속하며 

春에 應한다. 따은 將軍之官으로 陽氣를 升發시 

키고 條達을 喜하며 jl)J驚을 惡하고 顆和를 主하 

며 愁를 主하고 體陰而用陽하는 특정이 있다. 여 

기서 陰이란 府이 횡격막 아래에 위치하여 陰中

에 자리하며 陰血을 藏하고 있고 실질 자체가 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차 硬化 되어가는 특징을 말한 것이며 用陽은 陰

中之少陽이 되어 少陽春升之氣를 升發하는 작용 

으로 主統t世, 性喜條達, 內寄相火, 主升主動하는 

특성을 가리킨다. 또 딴의 主要한 기능으로는 藏

血 藏짧하고 主統빠하는 기능이 있다. 

빠은 藏血하는 기능 때문에 血海라고도 하는 

데 잠을 자거나 휴식할 때는 血이 맑에 머무르다 

가<AW..血歸於Jlf) 각 부분의 생리적 특성을 발휘 

하게 되면 그 곳에 輸布되니 이를 『素問·五藏生

成篇』에서는 “目受血而能視 足受血而能步, 掌受

血而能握, 指受血而能構”이라 하였다. 

또 딴은 主目, 主節, 主JI\甲하며 병리에서는 

氣機覆結 또는 上遊, 橫遊 들이 많으며, 쉽게 生

風動火하는 특정이 었다. 古今의 醫家들은 이에 

대하여 많은 논술을 하였으나 딴主氣化, Jlf病의 

氣機遊亂을 제외하고 那氣虛, )Jf主脫, )Jf寒 등에 

대한 논술은 극히 적었다. 張錫純은 당시의 의사 

들이 平따, f,lt)Jf藥物을 남용하는 폐단을 보고 딴 

主氣化, 體陰用陽의 生理에 대하여 전면적인 논 

술을 하여 “딴에 補法은 없다는 말은 원래 道를 

제대로 보고 한 말이 아니다.(빠無補法 原非見道

之言)”이라고 하였으며 또 溫補府氣法을 창조하 

여 )Jf氣虛, )Jf氣脫, )Jf寒證에 사용하였다. 

이처럼 장석순은 五職 중에서도 특히 )Jf에 대 

하여 깊은 연구를 하여 생리, 병리 등의 이론과 

임상 및 약물치료에 대하여 탁월한 경지를 개척 

하였고, 장부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깊이 團發

하였다. 

현대인들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복잡한 

社會生活 등으로 JJfl'훨, )Jf硬變, )Jf쏘 등 R구에 대 

한 질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淸末 民國初의 

名醫로써 西洋醫學을 과감히 수용하면서도 중의 

학의 本質을 잃지 않아 當時에 名醫四大家(醫林

四大家), 名醫三張으로 칭송되었던 張錫純의 )Jf病

治續에 關한 연구는 이시기에 적절한 연구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이에 그의 生理, 病理에 대한 

關發과 간병치료에 대한 特徵을 연구하여 보고하 

는바이다. 

張錫純의 府病治續에 關한 7iff究

II. 맑病治法에 대한 내용 

「醫學表中參西錄』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과 특 

히 第五期 第三卷에 있는 “論府病治法”의 내용을 

참고해보면 張錫純의 )Jf病治法에 대한 내용은 平

)Jf法, 散)Jf法, 化)Jf法, 柔)Jf法, 鎭8구法, 敬)Jf法, 補

)Jf法, 援)Jf法의 八法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1) 平那法

張錫純은 “)Jfj!풍戰陰이오 中見少陽하고 且有相

火寄其中 故로 內經에名寫將軍之官이니 其性至剛

也라 寫其性剛이라 當有病時에 ↑흐悔其所勝하야 

以致牌뽑受病하야 至有眼滿 쩔痛 t世i寫 種種諸證

하니라 因此方書有平맑之說하니 謂平JlfM所以技

牌”라고 하였다, 이는 淸나라 周學海의 “平8많n용f 

)Jf”이란 학설과 일치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平딴 

에 쓰는 藥에 대하여 “若遇퓨氣橫恐者는 或可暫

用而不可長用이라 因)Jf應春令하야 鳥氣化發生之

始니 過平則A身之氣化必有所傷揚也라”고 하였 

다. 그는 升降i易으로 府覆牌弱, 8혜臨8長滿 不能欲

食을 치료하면서 平)Jf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 

명을 하고 있다. 

“세간의 의사들은 걸핏하면 平맑이라고 말하 

면서 府蠻證을 만나면 딴氣를 開破시키는 약을 

많이 사용하고, 심지어는 木盛悔土하여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경우를 만나면 다시 땀을 代함으로 

써 牌를 技養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사람의 元氣가 賢에 뿌리를 두 

고 )Jf에서 싹이 톰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물 

의 싹은 모두 연약하여 손상되기 쉬운데 맑은 元

氣가 처음 싹을 퇴우는 藏이므로 이를 開破시킨 

다면 元氣가 처음 싹을 퇴우는 것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內經』에서 “廠陰()Jf經)不治 求之陽明(뿜經)”이 

라고 하였고 『金델』에서는 “)Jf病을 보면 먼저 牌

를 實하게 하라”고 하였으니 先聖과 後聖께서 말 

씀하신 바가 한결같다. 그러므로 이 처방에서는 

약간의 桂技와 川풍으로 府氣를 풀어 주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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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약들은 牌뽑를 승강시키면서 中土를 배양시켜 

中宮의 氣化를 두럽게 하지 않음이 없으니 그럼 

으로써 府氣가 저절로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이 

다. (이는) 실제로 r內經』의 ‘救之陽明’과 『金따』 

의 ‘當先實牌’의 오묘한 뜻을 따른 것이다.”I) 

牌B옳은 升淸을 주관하고 連波을 운송하여 J: 
達하게하며, 뿜는 降獨을 주관하고 水뤘을 운송 

하여 下行하게 하는데 이렇게 --升一降하면서 음 

식물의 消化와 吸收를 책임지고 있다. 牌뽑의 정 

상적인 기능은 자체의 氣化作用에 의지하는 외에 

또 R꾸體의 統t世機能의 영향도 받는다. 그러므로 

牌몹의 질환은 반드시 府體을 調治하여야 하지만 

府體의 질환은 牌몹로부터 훨手하는 경우는 드물 

다. 張錫純은 『內經』에서 廠陰治法에 대한 “調其

中氣 使之和平”, “廠陰不治 求之陽明”과 『金델』의 

“見8꾸之病 當先實牌”의 뜻을 깊이 연구하고, 또 

張뺀景이 『傷寒論』에서 小뽕胡楊으로 少陽證을 

치료할 때 處方中에 A參, it草, 半夏, 大훔를 사 

용하여 調理牌몹하여 中氣가 和平을 이루게 하는 

이치와 吳菜英揚으로 廠陰乾n區, II±끊洙하는 증상 

을 치료할 때 處方中에 A參, 大事로 調理牌몹하 

는 이치를 연구하고 또 『本經』에서 架胡가 비록 

少陽을 치료하는 主藥이지만 또한 몹陽의 結氣,

欲食積聚를 치료한다는 논술을 참고하고 또 자신 

의 임상경험과 결합하여 “牌를 실하게 하는 것이 

따을 다스리는 것이다.(實牌郞所以理뺨)”의 관점 

을 제기하였다. 그는 “사람의 藏뼈는 牌뿜가 土에 

속하는데 원래 金木水火 諸藏을 包括한다. !ff氣

는 升해야 하는데 牌土之氣의 上行이 아니면 !ff 
氣가 升하지 못한다. 體火는 下降해야 하는데 몹 

土之氣의 下行이 아니면 體火도 내려가지 않는 

다,”라고하여 )}f의 氣化 역시 牌몹의 도움에 의지 

하는 이치를 지적하면서 升降揚, 培牌용ff/ff場 등 

처방을 만들었다. 위 처방에서는 台參, 白따, 黃

폼, 陳皮, Jll;fl-, 類內金 등으로 升牌降뿜하고 中

土를 培養하며 약간의 桂技, JI/혐 또는 生찢룡 

등을 넣어 합府氣하여 !ff氣覆結하고 牌뿜失運한 

1) 張錫l泌 짧핑핑中參뽑웠, 上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
社. 1앉!}. pp. 181∼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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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치료하였다. 張錫純은 위 처방의 뜻을 해 

석하기를 “中土를 배양하고 中宮의 氣化를 敎탤 

하게 하면 府木이 스스로 다스려질 것이다. -­

그러므로 牌가 t行하면 )}f氣도 저절로 上升하고 

몹氣가 下行하면 體火도 따라서 下降한다.”라고 

하였다. 張錫純의 이런 이론관점과 그가 만든 처 

방은 지금에 와서도 慢性맑씻, R홉쫓훌쏘의 치료에 

널리 응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만족스러 

운 효과를 거두고 있다. 

張錫純은 평소 府氣가 不順한 病이 었다가 그 

뒤 빠氣가 격동하여 臨下痛이 았고 오래됨에 몹 

口쩔까지 겸한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었는데 봐 

氣의 數結을 잘 풀어주는 架胡를 쓰지 않고 桂技

를 써서 치료하였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있다. 

“桂技와 架胡는 비록 모두 府을 잘 다스려 주 

나 그 성질에는 실제로 차이점이 있다. 이증처럼 

통증이 옆구리에 비롯된 경우는 府氣가 驚結하여 

소통되지 못해서 옆구리 통증이 몹 口까지 미치게 

된 것이니 이 역시 !ff木이 멋대로 난폭하게 행동 

한것이다‘ 
뽕胡는 )}f氣의 魔帶를 풀어줄 수 있으나 府木

이 멋대로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은 평정시킬 수 

없고, 桂技는 그 氣가 溫升하여(溫升은 木氣가 된 

다) 딴氣의 흉갖結을 풀어줄 수 있어 Mb痛을 치유 

할 수 았으며 그 味가 辛練하여(辛練은 金味가 

된다) 맑木이 멋대로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을 평 

정시킬 수 있으니 몹의 통증 역시 나을 수 있다. 

단지 그 성질이 溫에 치우쳐서 府血이 虛揚하여 

熱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龍體草를 가하여 약제를 조화시켜 성질을 和平하 

게 한 후에 사용하면 이익은 있되 손해는 없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두 처방의 요점은 

府氣를 상승시키면서 몹氣를 하강시키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桂技의 오묘한 작용은 )}f氣를 

상승시키는 要藥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한 뽑 

氣를 하강시키는 要藥이기도 하다. 

『金델』의 桂技加桂揚은 賢쩌 때문에 흉降이 

상부를 침범해서 中魚로 곧바로 뛰어드는 것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치료하는데 처방에서 桂技가 主藥이니 이는 뽑氣 

를 하강시키는 명확한 증거이다. 

다시 위로 거슬러 올라가 『神農本經』에서는 

桂技가 上氣뼈遊·II±吸을 主한다고 하였으니(흡입 

하여 根本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토출하게 되는데 

후세에서는 ‘댐’이라 하였다) 桂技는 원래 師氣를 

잘 내려주지만 반드시 몹氣가 끊임없이 하강해야 

뼈氣가 내려가는데 장애가 없게 된다. 밤氣가 상 

승하고 몹氣가 하강하는 것은 원래 인체의 氣化

升降의 정상적인 道이므로 인체가 자연의 氣化를 

따라서 調養되면 병이 었는 경우에도 자연히 병 

이 없게 된다. 이것이 두 처방 가운데 架胡를 사 

용하지 않고 모두 桂技를 사용한 이유이다”2) 

또 그는 빠氣가 不함해서 木獲克土하여 牌뽑 

之氣가 不能升降하여 뼈中滿問하고 常常短氣한 

환자를 培牌합Jlfl易으로 치료하고 이를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 

“牌는 淸氣를 상승시키므로 律波을 위로 이르 

게 하고, 몹는 獨氣를 하강시키므로 體뼈을 하행 

시킨다. 白따과 黃줌야말로 牌몹를 補하는 약이 

다 桂技는 뽕胡와 함께 牌氣의 상승을 돕고, 陳

皮는 淳朴과 함께 뿜氣의 하강을 돕는다 淸升降

獨하여 그득하면서 답답한 증상이 저절로 없어지 

니 굳이 퓨氣를 순조롭게 하지 않아도 府氣가 저 

절로 순조롭게 된다. 이에 桂技, 뽕胡와 찢룡는 

모두 용ff,ljf하는 神妙한 약이 아니겠는가? 

혐藥을 사용한 것은 딴氣의 상승으로 體火도 

이를 따라 상승될까 염려되어서이고, 또한 黃훔 

와 桂技의 熱을 풀어 주기 위해서이다. 

生養을 사용한 것은 그의 辛溫한 성질로 發散,

統通하여 끊임없이 맑牌의 氣化를 융화시킬 수 

있음을 취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서적에서는 짖F흉를 모두 k)!熟하여 

사용하였는데 오직 陳修園만 이 찢흉를 生用하면 

府氣를 升發시킬 수 있다 하였으니 독특한 식견 

이라고 할 만하다 대개 사람의 元氣는 賢에 근 

원을 두고 府에서 싹을 퇴우며 牌에서 배양되어 

2)꿇錫패 짧쓸i~中參펌錄, 下冊, 中國, 河北f휩4技術出版社 
1999. p. 68. 

張錫純의 府病治續에 關한 昭究

뼈中에 쌓여서 大氣가 되어 온몸을 순환한다. 찢 

흉는 뤘食의 싹이므로 따과 더불어 同氣相求할 

수있다. 

그러므로 R구經에 들어가 Jlf氣를 條達시킬 수 

있으니 이것이 자연의 이치로서 시험해 보지 않 

아도 틀림없이 그러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생것을 끓여 마셔야만 氣가 잘 升

發될 수 았고 그러한 이후에야 條達의 기능을 다 

할수 있는 것이다. 

경종흉는 升發의 성질을 갖추고 있고 실제 소화 

작용을 겸하고 있다. 화학자들이 경용흉를 理石(즉 

石흡이다) 위에서 발아 시켰더니 찢흉의 뿌리가 

퍼져 있는 곳의 톨은 약간 파여 있었다하니 얼마 

나 소화역이 뛰어난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찢 

흉를 사용하여 Jlf氣를 生發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A參, 黃춤 등의 약과 함께 사용한 후에야 보탬 

이 었고 손해가 없게 된다.”3) 

특히 張錫純은 平Jlf에 계지를 중시하였는데 

“其花開子中秋하니 是桂技性이 原得金氣而R王이요 

且又味辛屬金이라 故善1!PJlf木之盛하야 使不橫忍

而桂之技形은 如塵角하야(樹形은 分塵角蠻JI\兩種

이라) 直上無曲 故로 又善理맑木之覆하야 使之條

達也라 馬其味# 故로 又善和牌몹하야 能使牌氣

之階者上升하고 몹氣之進者下降하니 牌몹調和則 

留餘自除하고 積食自化라.”4)고 하였다. 

2) 散딴法 

『素問·職氣法時論』에서 “Jlf欲散하니 急食辛以

散之니 用辛補之오 醒鴻之”5)라고 하여 딴은 木의 

藏器로 直向性을 가지고 위로 뻗어가므로 그 성 

질에 부응하여 辛味로 散하는 것이 補法이 된다 

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張景옮은 『類經』

에서 “木不宜覆故로 欲以辛散之니 }I頂其性者鳥補

3) 뚫錫짧 醫£셜폈中參펄錄, t冊, 中國, 河北f팩1技JI떠出!없 

I土 1앉꺼‘ p, 43. 
4) 張f없i4i, 醫學횡며參품짧, 中메, 中國, 河北f팩£技術出版 

社. 1됐. p, 184. 
5) 洪元tl 해校화帝內經, 서울, 東洋醫學jiff究院, 1981,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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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평其性者馬i寫니 Jlf喜散而惡收故로 辛馬補醒鳥

i寫”6)라고 하였으며 }규波元簡은 『素問識』에서 “辛

은 金味也라 金克木하야 乃辛在R꾸鳥i寫어늘 而굽 

用辛補之는 何오 蓋此節은 專就五購之本性而言補

i寫니 不해五行相克之常理也”7)라고 하였다 

張錫純은 論府病治法에서 “有謂府子五行屬木

하고 木性原善條達하니 所以治Jlf之法은 當以散寫

補라(方書에 謂Jlf以敬鳥鴻 以散寫補라) 散者는 

郞升發條達之也라”라고 하였는데 그가 善用한 散

딴藥으로는 園陳, 찢흉 등이 었다. 

찢흉에 대해서 그는 “雖寫牌몹之藥이나 而實

善합府氣라(합맑에 宜生用이니 沙用之則無效라) 

蓋땀子時鳥春이오 千五行鳥木이니 原鳥A身氣化

之뼈뽕라(氣化之本은 在賢하고 氣化之上達은 由

Jlf故로 Jlf寫氣化之簡흥라.) 찢흉與Jlf寫同氣相求故 

로 善합之라 夫맑主院t世하고 f월賢行氣하야 寫其

力能캅Jlf하야 善助Jlf木統t世以行賢氣故로 又善子

f崔生이라.”8)고 하였다. 

여기서 특히 그는 生用을 해야만 합Jlf의 작용 

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물의 이치와 

경험 그리고 前A 陳修園의 說을 종합하여 그가 

터득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園陳에 대해 그는 좁홈之敏짧(청호의 어린 싹) 

라고 하면서 “鳥其훌少陽初生之氣하야 原與少陽

으로 同氣相求라 是以로 善淸Jlf觸之熱하고 暴理

R구體之覆하니 熱消覆開면 體i十入小題之路훌無!ill. 

隔也라, 「別錄』에 謂其flj小便除實熱이라하니 亦

淸8꾸體之功效也라 其性이 頻近뽕胡나 實較뽕胡之 

力柔和하니 凡欲提出少陽之!IB나 而其A이 身弱陰

虛하야 不任뽕胡之升散者는 皆可以圍陳代之라.”9) 

고 하였다. 이로 볼 때 張錫純이 사용한 園陳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園陳을 절대로 혼동 

해서는 안될 것이다. 張錫純이 갖흉흉와 園陳을 간 

기를 상승시키는 약으로 사용한 이유는 모두 곡 

6) 꿇介흉, 젖없찢, 서울, 成輔社, 1982, p. 45.3. 
7) 퓨波元簡, 素問識, 北京, A民衛生出h'frffd:, 1984, p. 43‘ 

8) 張錫紙 짧웰表中參書짧, 中 rnr. 中國, 河北科핑技術出}없 
社 1999. p. HH 

9) 張錫때 뽑學表rp參뽑錄, 中冊, 中國, 河北科댐技術出版 

i上 1앉l9.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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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풀의 어린 싹으로 인체에서 氣의 簡뽕를 주 

장하는 Jlf과 同氣相求의 이론을 응용한 것이다. 

이러한 이치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士는 移橋을 이루어 내고, 緣橋은 it味를 만 

든다. 온갖 곡식이 味가 납한 것은 土에 속하므 

로 補益할 수 았다. 온갖 콕식의 싹은 또한 木에 

속하므로 統通시킬 수 있지만 氣分으로 들어가는 

것과 血分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이가 었다. 

甲에서 생겨난 것은 陽으로서 그 싹이 껍질을 

뚫고 나오는데 벼, 조(세간에서는 좁쌀 〈뤘子〉 

이라고 부른다), 보리, 메기장, 차기장(역시 盧覆

이라고 부르고 세간에서는 高梁이라고 부른다) 

등의 싹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陽에 속하기 때 

문에 氣分을 統通시킬 수 있다. 

ζ에서 생겨난 것은 陰으로서 그 싹의 형상이 

‘ζ’자처럼 굽어져 나오니 모든 콩의 싹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陰에 속하기 때문에 血分을 소 

통시킬 수 있다. 『金핍』의 홍홍짧갯L은 이것을 사용 

하여 血揮虛勞를 치료한다(著趙갯L 가운데 大豆黃

卷이 있다)”10) 

張錫純은 향상 찢흉와 園陳을 Jlf氣를 上昇시 

키고 昇發시키는데 함께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그는 “맑은 將軍之官이고 相火가 그 가운데에 있 

어 성질이 가장 극렬하니 만약 강제로 억제시키 

면 항상 반동하는 힘이 격렬하게 발생된다. 찢흉 

와 E힘陳은 Jlf氣를 잘 펼치게 하면서도 지나치게 

끌어 올리지는 않기 때문에 府木의 성질을 부드 

럽게 하여 반동력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11)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然升散常用하면 實能傷氣홉血하 

고 且又暗傷賢水以揚R구木之根也라”고 하였다. 

3) 化那法

張錫純은 혹 Jlf體가 커지며 혹 간속에 열이 

10) 張錫紙 醫學~中參書錄, 上冊, 中國, 河~t科學技術出版
社 1999. pp. 18.3∼184. 

11) 꿇錫純, 醫學~rp參書웠, 下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
社, 1됐.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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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府氣가 獲뿜되거나 獲眼될 때 統JJf達覆시 

키는 약을 사용하였는데 뽕胡, 추L香, 沒藥 등을 

들 수 았다. 동시에 活血시키는 약을 住藥으로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挑仁, 紅花, 標籍, 願蟲

등과 같은 것이다. 活血藥 중에 三七根으로 化飛

生新하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또 鴻

熱藥을 住藥으로 삼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大

평、한 藥을 쓸 수는 없는데 그 理由는 那껴뿜된 血

이 ;京氣를 만나서 癡뿜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 

이다. 마땅히 連觀, E휩陳, JI!練子, 樞子 등의 藥을 

選用하여 첸한 가운데서 散하기도 하는 것을 적 

당한 방법으로 삼았다. 

그는 架胡에 대해서 “其氣子時寫春이오 子五

行薦木 故로 뽕胡馬足少陽主藥 而秉治足廠陰이라 

JJf氣不합陽者는 此能합之오 體火甚熾盛者는 此能

散之오 至外感在少陽者도 又能助其樞轉以透隔升

出之라 故로 本經謂其主寒熱이라하니 寒熱者는 

少陽外感之뻐也라 又謂其王心題陽뿜中結氣와 흉t 

食積聚라하니 誠以五行之理로 木能統土하니 鳥架

胡善達少陽之木氣면 則少陽之氣범能않通뽑土之獲 

하야 而其結氣餘食積聚 自消化也라.”12)고 하였고 

추L香과 沒藥에 대해서는 “추L香은 氣香露하고 味

淡 故로善透嚴以理氣하고 沒藥은 氣則淡博하고 

味則辛而微醒 故로 善化病以理血이라 其性이 皆

微溫하니 二藥井用하야 寫宣通藏R府流通經絡之要

藥이라.”13)고 하면서 비록 開通시키는 藥이지만 

氣血을 *£傷시키지 않는 정말로 좋은 약이라고 

하였다 또 曲直場에 추L香과 沒藥을 사용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잠香과 沒藥은 經絡의 氣血

을 소통시킬 뿐만 아니라 職船 중에 氣血이 응체 

된 것이 있을 때도 모두 소통시킬 수 있다. 의사 

가 단지 먼저 經絡에 들어가는 것만 알고서 擔傷

을 없애거나 覆傷에 직접 바르는 데만 사용하고 

購服의 氣血을 調理시키는 것에는 사용할 줄 모 

른다면 어찌 쭈L香과 沒藥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 

가?”1이라고 하였다. 

12) 張錫J띤 짧學잊中參뿜綠, 中 Ill!-, 中國, 河北科學技術出!없 
社 1999. p, 81. 

13) 꿇錫;k 醫學핑中參뿜錄, 中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없 
社 l~꺼‘ P‘ 123. 

張錫純의 府病治擔에 關한 鼎究

그는 府覆多愁, 봅뿔쫓氣j효하여 此血, 빠血을 秘

紅升(大黃-錢, 肉桂一錢, 生精石六錢)으로 치료 

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 

음과같다. 

“30여 세의 어떤 부인이 기침을 하면서 ·홉짧중 

에 血이 섞여 있었는데 심할때는 입안 가득히 담 

血을 하였고 항상 心中에서 발열을 느꼈다. 服은 

분당 90회를 뛰었으나 누르면 實하지 않았다. 滋

陰시키면서 寧여*降火하는 약을 여러 齊j 사용하였 

으나 효과가 없었기에 만약 전적으로 ~懶를 그 

치게 하는 약만을 사용하여 기침을 낫게 한다면 

묘血은 당연히 나을 것이라는 생각하였다. 이에 

川貝母 9錢을 사용하여 4잔의 맑은 탕이 되도록 

달인 후 生山藥 가루 1兩을 타서 졸여 붉은 죽으 

로 만들었다. 하루에 계속하여 2劇를 복용시켰더 

니 기침이 갑자기 그치고(이 처방은 虛願를 치료 

하는 좋은 처방이다) 此血도 역시 낫게 되었다. 

며칠 후에 血氣가 위를 적셔 주는 것을 느꼈고, 

뼈(목구벙)가 다시 가려우면서 기침이 나게 되어 

此血이 재발하였다. 밤에 잠을 잘 때는 항상 화 

를 내는 꿈을 꾸었는데 화가 매우 심하거나 혹 

꿈속에서 울게 되면 잠을 캔 후에 반드시 !ti:血이 

생긴다고 호소하였다. 이 말에 근거하면 딴氣가 

반드시 울체되어 막혀 있기 때문에 송ifJJf(連觀와 

灌病는 많이 사용할 수 없다)·鴻딴(龍觸·樞子)시 

키는 약으로 바꾸고 또 養딴(相子仁·生阿뺑)·鎭府 

(生龍骨·生뾰轉씨키는 약으로 보조하여 여러 勳

를 복용시켰더니 병이 조금 경감되었으나 아직도 

간간이 화를 내는 꿈을 꾸었고 캔 후에는 여전히 

此血을 하였다. 치료할 수 없다고 말을 하려 하 

였으나 환자가 나를 믿으면서 약을 복용하니 물 

리치기가 어려웠다. 여러 번 주저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다. 平府시키는 약으로는 桂技가 가 

장 으뜸인데 JJf은 木이니 木이 桂技를 얻으면 마 

르게 되지만 (桂技로 못을 만들어 나무에 박으면 

그 나무는 곧 마른다) 桂技하나만을 사용한다변 

熱하게 되고, 降뿜止血하는 약으로는 大黃이 가 

14) 짧:ilhk111i, 용용헬~中參뿜錄, t冊, 中國, 河北科쩔技術出}없 
社 1999.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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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으뜸인데(『金따』에 土血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i寫心‘場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大黃을 重用하 

였음을 알 수 었다) 몹氣가 上遊하지 않으면 血

도 遊上하지 않지만 [大黃] 하나만을 사용하변 

寒하게 되므로 만약 두 약을 함께 사용한다면 寒

熱이 서로 다스려 약의 성질이 和平하면서 降봅 

平IJf하게 되므로 부작용이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세간에서 전해지는 처방 중에 이 두 약을 사용해 

散으로 만틀어 此血을 치료하는 것(뒤의 ‘化修理

血傷’條에 상세히 나와 었다)이 있는데 이러한 증 

에 사용하면 당연히 즉효가 있을 것이고, 다시 

성질이 무거운 약으로 보조하면 약력이 전적으로 

하행하게 되어 효과가 더욱 빠르게 나타날 것이 

다. 이에 大黃과 肉桂 가루를 각각 1錢씩 고르게 

섞어 生代精石 가루를 달인 탕으로 送服시켰더니 

此血이 곧 나았고, 화를 내는 꿈도 따라서 없어 

지게 되었다. 그 후에 此血하는 환자 여러 명에 

게 이 처방을 투여하였더니 모두 효과가 있었다. 

사람의 신채가 건장한데 갑자기 It!:血을 하는 경 

우에는 약간 變方하여 大黃과 肉桂 가루를 1.5錢

으로 하고 生精石 가루를 6錢으로 하여 고르게 

섞어 3차례로 나누어 白開水로 약 l시간 반마다 

한 번씩 送服시켰다(生精石은 가루로 갈아서 복 

용할 수 있는데 앞의 ‘精鎭흉楊’條에 상세히 정리 

해 놓았다‘)”15) 

4) 柔딴法 

張錫純은 “有謂IJf惡操喜潤하니 操則IJf體板硬

而R꾸火)jf氣몽n흉動이오 潤則R꾸體柔和 而맑火)jf氣 

長寧靜”이라고 하였다. 前A은 潤藥으로 柔B구시 

키는 法을 사용하였는데 張~는 當歸 형藥 相子

仁 玄參 狗샘子 阿8창 驚甲 등을 모두 選用할 수 

있다고 하였고 活血시키는 藥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三七根을 鼎末하여 씨l服하면 딴體木硬(딴 

硬化)한 者가 날이 갈수록 柔和할 수 있다고 하 

였다. 그러나 “潤藥團用하변 實與牌몹有E융하니 

15) 꿇錫純, 짧장i핑中參뽑錄, 上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없 
社‘ 1999. pp.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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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法亦可暫用而不可長用”이라고 하였다. 

當歸에 대해 張錫純은 生血活血之主藥이라 하 

면서 “能援맘木之急故로 金핍當歸형藥散은 治歸

A題中諸훔痛”이라 하였고 혐藥에 대해 陰虛有熱,

小便不利를 다스리는 要藥으로 “寫其味醒 故로 

能入府以生府血하고 鳥其味苦 故로 能入體而益體

n-하며 寫其味醒而暴苦하고 且X性i京하며 又善i寫

IJf H홉之熱하야 以除빼病後重(鋼後重者는 皆因m價
之火下追이라.)하야 標텀f돗睡흉(Hf開蘇子目)”이라 

하였고 相子仁은 “能펴橋)jf木하야 治IJf氣橫않臨 

痛”하며 “拍鳥百木之長으로 葉獨西指하니 是鳥金

木相購오 仁則色黃白而味남辛하고 氣淸香有8읍而 

操하야 雖潤不따故로 IJf得之而風虛能去”라고 하 

였다. 

張錫純은 三七根에 대해 “善化那血하고 又善

止血흉行하야 寫此빠要藥”이라 하고 대개 약을 

써서 억지로 止血을 시키면 향상 血이 經絡에 那

i帶되어 血揮虛勞를 이루지만 이 三七根 만은 병 

이 나은 뒤에도 病血이 經絡에 머물러 虛勞在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引用한 本草의 약성에 대한 모든 내 

용은 醫學表中參西錄第四期 本草解를 참고하였 

다. 이후의 내용도 이와 같다.) 

5) 鎭Hf法

張錫純은 “IJf之鳥病은 不但不利子牌오 짧凡驚 

f間 顧狂 R玄輩 腦充血諸證 西A所謂腦氣節病者는 

皆與R꾸經有涉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증 

상을 치료할 때, 金克木의 이치를 취하여 五金之

品을 사용하여 누를 것이니 쇠의 녹, 짧까, 金銀

洛, 精石 등의 종류이고 淸딴, 潤)jf하는 약으로 

보좌를 삼아야 되니 뿜후角, 좁黨, 형藥, 龍體草,

牛隊 등의 약은 IJf經의 風을 안정시키고 火를 그 

치게 하여 腦氣蘇도 常度를 따르게 되어 여러 가 

지 병이 생기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속 

히 낫지 않는 자는 牌몹를 調補하는 약으로 도와 

주어야 되니 이런 뒤에라야 금속 및 寒패한 약을 

오래 복용해도 폐단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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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錫純은 內中風(腦充血), 腦充血을 겸한 潤病,

神經錯젊L 등을 鎭따의 法을 써서 치료하였는데 

이 중에서 西醫들이 말하는 腦充血로 인해 中風

이 된 경우에 鎭JJf볍風揚(懷牛願一兩, 生精石一

兩,生龍骨五錢,生암轉五錢,生龜板五錢,生抗혐 

五錢, 玄參五錢, 天~五錢, 川練子二錢, 生찢뽕二 

錢, E휠陳二錢, 남草錢半)을 써서 치료하였는데 이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연 다음과 같다, 

“風을 內中이라고 부르는 것은 風이 안에서부 

터 발생한 것으로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 

라는 말이다. 『內經』에서는 “諸風掉뾰, 皆屬子JJf”

이라고 하였다. 따은 木藏으로 異합에 해당하고 

異은 원래 風을 主한다. 또 그 가운데 相火가 깃 

들어 있기 때문이 이러한 것들이 [風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니 木火가 致

盛하면 역시 저절로 風이 발생한다. 이는 府木이 

조화를 잃어 風이 맑에서부터 얼어난 것이다. 게 

다가 師氣가 하강하지 못하여 賢氣를 거두어들이 

지 못하므로 衝氣와 몹氣가 다시 上遊하게 된다. 

이에 R藏R府의 氣化가 모두 지나치게 상승해서 血

이 腦로 上注할 경우 역시 지나침으로 인하여 혈 

관이 充塞되어 신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하면 신경이 맡은 바를 잃어버려 좁廠하고 A 
事不省하게 된다. 양방에서는 腦充血證이라고 부 

르는 것으로 실제해부 섣험을 통해 얻어낸 것이 

다. 이 때문에 처방 가운데 牛據을 重用하여 血

을 끌어내려주는데 이것은 標를 치료하는 主藥이 

다. 그리고 다시 병의 근원을 깊이 따져 龍骨·tt

轉·龜板·혐藥·玄參과 天門쪽으로는 淸뼈氣하여 뼈 

中의 淸關한 氣運을 내려주어서 저절로 따木이 

鎭靜될 수 있게 한다. 兩R部의 HJK이 虛한 것은 

賢職의 률陰이 虛指하여 률陽과 서로 연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賢의 훌陽이 虛脫되어 위로 달아 

나면 氣血을 함께 끼고 뇌로 上衝하므로 熟地黃

과 英肉을 가하여 補賢敬神시킨다. 이전에 내가 

만들었던 처방은 원래 이 약불들 정도에서 그친 

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 처방을 사용하여 효과를 

본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 간혹 처음 약을 복용시 

켰을 때 도리어 氣血이 위로 올라가 병이 섬해진 

張錫純의 JJf病治擔에 關한 昭究

경우가 있어 生찢흉,圍陳·川陳子를 가했더니 이 

러한 폐단이 없게 되었다. 대개 맑은 將軍之官으 

로 그 성질이 강직하고 과단성이 었다. 만약 단 

지 약으로 억지로 다스리변 도라어 그 반발하는 

힘을 폭발시키게 된다. 園陳은 좁홉의 싹으로 초 

봄에 少陽의 처음 발생하는 기운을 얻어 府木과 

同氣相求를 이루므로 府熱을 사하고 겸하여 JJf覆

을 풀어서 실제로 JJf木을 순하게 만들 수 었는 

성질이 있다. 찢흉는 뤘食의 싹으로 生用하변 역 

시 府木을 순하게 만들어 엠]覆되지 않게 한다. 

川陳子는 JJf氣를 잘 끌어내려 그 반동하는 힘을 

끊을 수 있다. 처방에 이 세 가지 약물을 가하여 

사용한 뒤부터는 자연히 다른 우려가 없게 되었 

다.”16) 

위에서 鎭빠을 하면서도 JJf氣를 上昇시키는 

生찢흉, E휠陳 등의 약물을 井用하고 있는데 이것 

이 用藥의 妙法으로 楊宇는 이러한 昇과 降의 상 

호 관련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섣명하고 았 

다m. 

(1) 昇降相因

예들 들면 JJf氣都帶에 몹氣不降이 暴한 病證

음 치료할 때 代精石, 半夏, 竹옮로 降몹安衝하고, 

山藥, 二쪽으로 潤몹補몹하는 外에 또한 生찢흉, 

園陳을 사용하였다. 그는 “찢흉生用能昇딴氣, E휠 

陳寫좁萬之敏者, 亦具升發之力”이라고 하였다. 몹 

氣上道證의 치료에 어째서 輔住로 昇JJf을 해주어 

야 하는가의 불음에 대하여 “빠氣不昇則先天之氣 

化不能由딴t達, 몹氣不降則後天之餘食不能由뿜 

下輸”이라고 말하였다. 이 證은 應當히 降할 者

는 降하지 않고, 또한 應當히 昇할 者는 昇하지 

않기 때문에 降뿜해주는 藥中에 昇JJf해주는 藥을 

조금 輔住로 사용함으로써 그나마 單純하게 鎭降

하는 藥의 사용으로 因하여 응당히 昇할 者가 昇

하기 어려워지게 하는 縣端을 避할 수 었다. 病

案을 예를 들면 姓이 郭民인 한 愚者가 자주 가 

16) 꿇$없힘 영정냐캅정£中參길주錄, 上mr, 中國, 河北科웰技까j出|빠 
H. 1앉l9. 미〕 312∼313. 

17) 中뽑않志, 1985年, 第五期,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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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에 滿問感을 느끼고 餘食이 뿜에 停游되어 내 

려가지 않으며, 때로는 n區암하고 반드시 通利作

用이 있는 藥을 服用해야만 大便을 볼 수 있는 

徒狀있었는데, 이미 一年이 넘었지만 많은 藥을 

썼어도 효과가 없었다. 張民는 代精石의 사용량 

을 크게 하여 몹氣를 下行하게하고, 庫朴으로 通

陽하고, 類內金으로 化積하며, 山藥으로 健牌하 

고, 當歸로 養血潤便하였다. 處方中에 뽕胡를 加

하여 昇}ff해준 것이 아주 妙한 方法이다 이에 

대하여 그는 “用뽕胡者, 因A身之氣化左宜昇, 右

宜降, 但重用鎭降之藥, 恐有to子氣化之自然, 故少

加뽕胡以宜宣通之, 所以還其氣化之常也.” 라고 하 

였다 꿇民는 昇府作用을 주된 方法으로 삼고 昇

降이 서로 對立되면서 서로 統一을 이루게 하였 

으므로 오래된 ?힘똥을 완치하였다. 

(2) 降中萬昇

맑은 將軍의 官으로서 相火가 寄居하여 있는 

곳이다. 府에 病變이 있을 때는 자주 딴陽, }ff火

上元 혹은 }ff風內動上擾 등 證이 나타난다. 臨皮

治標에서는 자주 ‘高者柳之’, ‘有餘折之’ 등 治擔原

則에 따라 鎭府, 濟!ff, 평}ff 등 치료방법 흔히 사 

용한다 그러나 張錫純은 “縣用藥敬之, 鎭之, i寫

之, 而不융~[頂其性, 其內都之熱轉挑相火起反動力

也.”이라고 하였다. “府主左而宜昇”의 基本觀點에 

遺據한다면 張~는 맑陽, 8구陽上元 혹은 R꾸風內 

動上擾 등 證만 보고 바로 鎭降하는 藥들만 사용 

한 것이 아니라 띤常 大齊j로(약량이 많은 방제) 

鎭맑降Jlf한 基鍵下에 昇府의 藥을 輔住로 조금 

사용하여 降中富昇(降하는 과정에 昇의 작용이 

곁붙여 었다) 하게 하여 “Ji煩府木之性使不至反動”

하게 하였다. 어떤 病案의 例를 든다면 食滿, n區

맘, 大便을 열흘 만에 한번 보고, 服이 §효한 증상 

이 있는 한 뽕、者가 있었다. 張R는 “Jlf몹衝三經之 

氣化皆有昇無降”이라고 인정하고, 鴻빠, 降몹, 鎭

衝하는 藥들을 사용하여 이 환자를 치료하였고, 

역시 生찢흉, 협陳을 사용하여 昇府을 해주었는 

데 이 두 가지 藥은 따氣를 잘 합해주지만 또한 

過度로 昇提하지 않으므로 땀木의 特性을 살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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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柔和하게 하는 作用이 있었다. 또 예를 들 

면 그는 鎭Jlf~현風i易을 R꾸陽化風, 上盛下虛, 購R땀 

의 氣化가 모두 上昇太過한 證을 主治하는 方齊j

로 사용하였다 張民가 이 방제를 처음 作成할 

때는 港降, 育陰, 챔、風作用이 있는 藥들만을 使用

하였는데, 後에 이 처방을 사용하여 治擔效果를 

많이 보았지만, 이 藥을 처음복용한 후 도리어 

氣血이 上攻하여 病이 더 惡化된 환자도 가끔 있 

었다. 그래서 mt處方에 生찢흉, E훨陳, 川陳子를 

加하여 사용하자 그런 聲端을 免할 수 있었다. 

張錫純은 鎭맑, 敬那에 많이 응용한 龍骨에 대 

해 “且元氣之脫은 多由맑經하니(따系下는 與氣海

相連 故로 元氣之上脫者는 必由府經이라) 因Jlf主

縮빠也라 夫맑之取象寫좁龍아니 亦與龍骨로 寫同

氣라 是以로 龍骨之性은 영£能入氣海以固元氣하고 

更能入府經以防其統t世元氣하니 此乃天生妙흙으로 

是以 本經列之上品也라 且鳥其能入}ff敏섭u꾸木하 

니 愚子忽然中風鼓體不途之證에 其배甚拉硬者는 

知系Jlf火Jlf風內動하야 'i‘巨用龍骨同캄觸加子所服했 

中以敬따之하니 至째象柔和하고 其病自愈라.”하 

였고, 社轉에 대해 “主驚파愁氣者는 因驚則由子

體하고 않則由子}ff하니 4±轉輔寒屬水하야 以水滋

木 則Jlf體自得其養이라 且其性善收敢하야 有保合

之力 則體得其助而驚恐自除하고 其質類金石하야 

有鎭安之力 則Jlf得其平而쉰愁自息옷라 至子節原

屬Jlf하니 R구不病而節之或抱或援者멈愈‘ 故로 本經

又謂其除抱援也라하니라.”하였고 石決明에 대해 

서는 “寫其能;京}ff하고 용흉能鎭R꾸 故로 善治腦中充

血作쩔作8호量하니 因此證多系Jlf氣Jlf火快血上씨l也 

라 是以愚治腦充血證에 {흐重用之하야 至兩許라 

其性又善利小便 通五#하니 릎늪R꾸主統t世하고 烏賢

行氣하니 用決明以}京之鎭之하야 빽Jlf氣Jlf火로 不

홍動自能下行하고 賢氣不失趙1世之常하면 則小便

之難者딩利하고 五뺑之뾰者멈通옷라.”하였다. 

6) 敏)}f法

脫證은 從來로 牌藏과 賢購으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여 牌賢陽哀하면 陽脫하고 賢陰이 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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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脫하며 牌藏이 극도로 虛하면 氣脫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張錫純은 유독 llf職을 중요시 하 

여 이르기를 “凡A元氣之脫은 皆脫在빠故로 A虛

極者는 其llf風必先動하니 府風動은 용n元氣欲脫之 

~~也.”18)라고 하였다. 府職이 脫證을 주관하는 문 

제에 대하여 “A之鐵뼈는 堆llf主趙뻐하니 A之元

氣將脫者는 /띤因llf職統j世太過”라고 하였다. 그 

증상은 大퓨不止가 많고 흑은 寒熱往來, 載眼, 엮몫 

ff하면서 心中이 動搖되거나 P밟f足이 있을 수 있 

다. 이때에는 敬llf시키는 藥을 써서 llf氣가 統1世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하면 능히 元氣가 장 

차 脫하려는 상태를 막을 수 있다. 敬府은 즉 補

llf이다. 張錫純은 ~llf시키는 藥을 쓰는데 독창 

적인 見解가 있었는데 大齊j山英英를 써서 “凡A

身之陰陽氣血將散者 皆能敬之”라고 하였다. 

張錫純은 來復揚(英肉二兩, 生龍骨-兩, 生삼轉 

-兩, 生抗훤六錢, 野台參며錢, 납草二錢)을 立方

하여 傷寒과 溫病의 外感으로 인한 諸證과 大病

이 나은 후 회복이 되지 않고 寒熱往來, 虛ff#*

웹 或 但熱不寒, ff出而熱解라가 須멋에 又熱又

寒하고 目騎上옳하야 勢急欲脫하며 或댐평, 或↑正

↑이', 或氣虛不足以息을 치료하였는데 모든 증상에 

서 하나라도 보이면 급히 이 약을 복용해야 된다 

고 하였다. 그의 치험례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 

음과같다. 

“20여 세의 어떤 사람이 음력 10월에 傷寒證에 

걸렸으나 10여 일 동안 치료하여 表養가 모두 풀 

렸다.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발열이 었고 문득 

밥 먹을 시간 때에는 땀을 줄줄 흘리면서 열이 

갑자기 풀렸다가 잠시 후 다시 열이 나면서 땅이 

나왔다. 이와 같이 이틀 동안 병세가 위급해지자 

황급히 나를 불러 치료하게 하였다. 가서 보니 

전신에서 땀이 세수한 듯 나오고 눈을 위로 치켜 

떠서 검은자위가 보이지 않았으며 左服은 微細하 

여 모호했고 누르면 사라졌다. 

이것은 府體이 虛極하여 元氣가 빠져 나갈려 

는 것이다. 대개 府體이 虛한 경우는 寒熱往來하 

18) 張錫1 醫學잊中參뿔용, 上冊, 中國, 河北科學技術出版
社. 1999. pp‘ 26∼Zl. 

張錫純의 llf病治擔에 關한 鼎究

는 병상이 나타나는데 이 증이 문득 발열이 있고 

문득 땀이 나오는 것은 寒熱往來하는 것이다. 급 

히 浮英肉 2兩을 달여 복용시켰더니 발열과 땀이 

나는 것이 모두 절반 정도 나았고 이어서 이 처 

방을 만들어 2齊l를 복용시켰더니 병이 사라진 듯 

하였다. 

40여 세의 어떤 사람이 外感으로 짧댐하는 것 

을 내가 치료한 것이 있었는데 服은 품하면서 힘 

이 미미하였고 누르면 곧 없어졌다. 내가 服象에 

뿌리가 없으니 강력히 補하는 약을 복용시켜 뜻 

밖의 변화를 예방해야 한다고 하자 환자 가족들 

은 환자가 이전부터 補藥이 받지 않아서 복용하 

면 미쳐 버리니 강력히 補하는 약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는 이미 補藥을 두려워하니 이 

와 같이 약을 만틀어 사용할 수 있다며 환자 가 

족틀에게 나의 말을 믿으라고 하였다. 

반나절이 지나자 급히 댐遊이 발하여 숨을 거 

의 쉬지 못하였고 땅이 온옴에서 나왔으며 사지 

가 차가워지고 몸이 뒤로 젖혀져 위급함이 경가 

에 달해 있었다. 급히 浮英肉 4兩을 사용하여 센 

불로 달여 한 번 팔팔 끓인 다음 마시게 했더니 

발한과 端證이 모두 약간씩 그쳤다. 계속해서 물 

을 첨가하여 다시 여러 번 팔팔 끓여 마시게 했 

더니 병이 나은 듯하였다. 다음에 물을 첨가해서 

재탕하여 마시게 했더니 발한과 댐證이 그치면서 

사지의 廠冷도 회복되었다. 

한 소년이 평소에 흡연과 색욕에 상한데다 다 

시 風寒%氣를 받게 되자 의사가 表部로 발산시 

키는 약 몇 齊j를 사용하여 치료하였다. 이틀만에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정충이 발생하였 

고 스스로 숭이 끊어 질 것 같다고 호소하여 급 

히 조치를 구하기에 該服해보니 (服이) 浮弱하면 

서 뿌리가 없는데 좌우가 모두 그러하였다. 

나는 이 증이 비록 위급하지만 치료하기는 쉬 

워서 횟肉 몇 兩만 쓰면 치료하는데 아무 염려가 

없다고 하였다. 당시에는 장마비가 내렸고 약방 

은 5리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빠른 말을 보내 비 

를 맞으면서 급히 浮英肉 4兩과 A參 5錢을 구해 

오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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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英肉 2兩을 여러 차례 팔팔 끓여 급히 

복용시켰더니 마음이 안정되고 땀이 그쳤으며 숨 

이 이어져서 다시 A흉을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 

이를 나머지 山英|쳐을 끓여 만든 진한 傷波으로 

送服시켰더니 병이 사라진 듯하였다. 

48세의 어떤 사람이 땀을 줄줄 섬하게 흘렸는 

데 며칠 동안 그치지 않았고 이부자리가 모두 축 

축해졌으며 병세가 위급하였다. 나에게 처방을 

물어 오기에 浮횟肉 2兩을 달여 마시게 하였더니 

땀이 그쳤다. 다음날 새벽에 내가 가서 진찰해 

보니 服이 沈遭細弱했는데 우측의 沈細가 더 심 

했고 비록 크게 땀이 나지는 않았지만 전신이 축 

축하였다. 뼈中大氣가 下隔한게 아닐까 의심되어 

불어보니 과연 뼈中의 氣가 상승하지 못하여 마 

치 커다란 돌이 누트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이에 이 앞의 땀은 大氣가 下階한 후에 衛氣

를 統構하지 못하여 바깥으로 빠져 나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生黃民 1兩, 英肉·知母 各3錢을 

사용하였더니 1齊u만에 가슴이 탁 트였고 땀 역시 

완전히 그쳤으며 다시 여러 齊l를 복용하게 하여 

그 예후를 좋게 하였다. 

한 임산부가 댄옮L證에 걸려 구토와 설사를 약 

하루 동안 한 후에 병이 점점 불러갔는데 태아가 

갑자기 유산되었다. 그러자 神氣가 갑자기 흩어 

지고 心中이 흔들려 지탱하지 못할 것 같아 나에 

게 치료를 구하였다, 가서 보니 (이미) 병세가 크 

게 바뀌어 수의를 입혀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환자 가족들은 진찰을 받고자 하지 

않았다, 나는 숨이 약간이라도 남아 있다면 만회 

시킬 수 있다고 하고서 진찰해 보니 服은 있는 

듯 없는듯 하였고 숨이 깔딱깔딱했으며 불러도 

반응이 없었다. 

쓸 만한 약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마침 이 집 

의 아버지가 약 2빽를 사 두고서 복용하지 않은 

나의 처방에 모두 英肉 6錢이 었기에 급히 골라 

내어 달여 마시게 했더니 숭이 점점 커지고 부르 

면 반응하게 되었다. 

다시 횟肉과 生山藥 各2兩을 큰 사발 1잔 분량 

으로 탈여 천천히 따뜻하게 마시게 했더니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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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갑자기 톨아왔다. 매일 生山藥 가루 1兩 정도 

를 죽으로 끓여 복용하게 하여 그 예후를 좋게 

하였다.”19) 

여기에서 주된 약이 山菜英인데 本草解에서는 

“山英肉은 味醒性溫하야 大能收敬元氣하고 振作

精神하며 固파늪消脫이라 因得木氣最훔하야 J!Xlil효之 

中에 秉具條陽之性 故로 又通利九嚴하고 流通血

재하니 治JJf虛自 ff JJf虛協흉體奏 JJf虛內風簡動이 

라 且敬正氣而不敬쩌氣하야 與他醒敬之흙不同이 

라 是以 本經謂其逢寒i뭘햄t 라.”고 하였다. 또 曲

直場條에서도 “山茶英는 木氣를 매우 풍부하게 

지니고 있어 醒味로 발산시키는 가운데 開通시키 

는 힘을 크게 갖추고 았으니 木性이 소통되기를 

좋아하는 것 때문이다. 『神農本經』에서는 寒폈揮 

를 主한다고 하였고 여러 醫家의 本草書에서는 

九嚴를 通利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니 그 성질이 

府을 補할뿐 아니라 겸하여 氣血을 通利시킴을 

알 수 있다. 단지 收遊시키는 약물로만 보면 山

菜英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다. 특히 核과 肉의 

성질은 정반대이므로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 

중해야 하니 아무리 많아도 核을 제거해야 한다 

.’깨라고하였다. 

이 敬府法은 JJf主統i世과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楊宇는 統와 敬을 함께 논하여 다음과 같 

이 설명하고 있다21l. 

JJf主統t世한다. JJf의 趙t世作用은 주로 A體氣機

의 調陽과 관계되고, 精神情志의 活動, 水觀精微

物質의 代謝와 血波運行 등 여러 蠻흉의 生理機

能과 關聯이 있다. 府의 病理的인 改變은 統뼈作 

用이 不及하거나 太過한 상태로 나타난다. 統뼈 

作用이 不及할 때는 응당히 統하는 방법을 寫主

로 치료해야하고, ittift世作用이 太過할 때에는 응 

당히 敬하는 방법을 鳥主로 치료해야한다. 張錫

純은 땀主統빠의 작용에 대하여 남다른 理解를 

갖고 았는데, 즉 “內經謂府主統뼈, 뽑主閒藏. 夫JJf

19) 張錫純 醫웰핑中參짧용, 上W, 中國, 河北科學技術出!없 
社 l땐- pp. 25∼26‘ 

20) 꿇錫2패, 짧學폈中參書錄, 上mr. 中國, 河北科學技術出ilfi.

社 l땐. pp. 191 ∼ 192. 

21) 中醫짧志, 1985年, 第五期,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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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趙i世, 原以濟賢之閒藏, 故二便之通行, 相火之뼈 

動, 皆以)jf氣有關”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張民

의 iBJE!Jf과 敬)jf의 방법은 아주 獨特한 것이 있 

다. 예를 들면 氣血이 8호體에 都짧되어 나타난 

쩔痛證의 치료에 대하여 임상에서는 늘 風寒펄氣 

가 주요한 發病原因으로 인정하고 祐風散寒, 健

牌除i혈, 行氣活血 등 방법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 

다. 張&는 아직 “llt虛不能統뻗, 相火郞不能退遺

流行於周身, 以致都於經絡之間, 與氣血!疑짧而作熱 

作쩔”하는 者가 있다고 하였다. “曲直場”을 訂하 

여 山英肉으로 府을 補하고, 知母로 熱을 鴻하며 

“統達)jf郞之藥, 若뽕胡, Jll 형, 香附, 生찢흉, 추L香, 

沒藥皆可選用”이라고 하면서 추L香, 沒藥, 當歸, 升

參 등 藥을 配f五하여 統)jf함으로써 氣血을 流通

하게 하였다. 이런 치료법칙에 따라 靈活하게 운 

용하다면 個病이 혹시라도 완치할 수 있을 것이 

다. 病案을 예를 들면 한 愚、者가 四敗作쩔으로 

醫師가 지어준 藥을 三十餘짧j 服用하였지만 침대 

에 누워있을 때도 몸을 톨렬 수 없을 정도로 밤 

낮으로 홍痛이 멈추지 않았으며, 팔 部位는 뿔熱 

하고 다리 部位는 뿔i京하였다. 張民는 이모저모 

로 再次 생각하여 “因那木稍虛, 훈양)jf氣暴有都i帶, 

其)jf中所寄之相火不能下達, 所以兩眼뚱}京, 其火都

於上魚, 因府虛不能敎布, 所以兩賢뽑熱”이라고 깨 

우쳤다. 그래서 曲直場을 模做하여 補)jf에 統)jf

을 흉흉하여 치료하자 그 환자는 며칠 지나지 않아 

완치하였다. 

張民는 )jf의 않t世作用이 賢의 閒藏作用을 톱 

는다는 觀點으로부터 “蓋A之元氣, 根基於賢, jtJJ 

j츄於!Jf.”이라고 進-步 提出하였다. 따라서 元氣

虛로 上脫證이 나타나는 것은 病機가 “桓因)jf之

統뼈過甚而上脫”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敬퓨하는 藥을 重用하여 )jf의 統t世作用

을 빼制하면 元氣의 脫路를 막을 수 있다고 하였 

다 山英肉과 같은 補府敬)jf의 效能이 있는 藥들 

은 補氣作用이 A參보다 훨씬 못하지만 氣虛上脫

證을 구제하는 작용이 A參보다 낫다는 理致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張民는 脫證을 救治하 

는 方面에서 독특한 風格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張錫純의 )jf病治擔에 關한 鼎究

7) 補빠法 

補)jf을 시키는 법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 

는데, 『千金靈方』에서는 補府傷을 제시하고 있는 

데 烏頭 桂心 A參 등의 溫陽益氣시키는 약으로 

補府하게 하였다. 宋元 이후에는 그 추세가 점차 

모호해진다. 明의 李中掉는 “)jf無補法”이란 學說

을 提示하여 孫思錫의 補)jf論과는 다른 의견을 

提示하였다. 明의 張景룸은 “補딴血莫如滋뽑水”라 

는 論點을 提示하였는데, 이 또한 전의 內容과는 

다른 것이다. 張錫純은 “那虛無補法者는 此非見

道之言也”라고 하였고, %陽이 不振하여 府氣가 

覆i帶되어 下隔된 것을 모두 府虛證으로 보고 黃

종를 重用하여 補8주하였다. 그 )jf氣를 補한다는 

뜻은 )jf陽을 흥분시켜서 )jf氣가 脫하려하는 證象

을 구하는 方法인데, 그의 이러한 독창적 견해는 

칭찬을 받을 만하다. 현재에 臨皮的으로 餘食不

消 血빼 陰握 및 願痛 股痛 등을 治擔할 때에 補

府法으로 論治하는데, 그 治擔效果가 매우 기이 

하다. 

張錫純은 臨下痛을 호소하는 환자를 平딴, 합 

!Jf, 柔)jf시키는 법으로 치료했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고 여러 해가 지나면서 병세만 섬해져 동통 

이 심할 때는 精神이 좁{펀해지는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었다. 그 환자는 左服은 微細하고 按之則

無하며 右服은 似近和平이나 其博動之力은 略失

子弱하였다. 그는 生節훈五錢, 生抗혐四錢, 玄參

四錢, i훤우L香三錢, 明沒藥三錢, 生찢흉三錢, 當歸

三錢, Jll 혐二錢, it草錢半의 處方으로 치료를 하 

였는데 그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았 

다. 

“사람의 )jf은 協下에 있고 그 성질은 木에 속 

하며 원래 條達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jf氣가 

허약하며 條達하지 못하므로 協下에 통증이 발생 

한다. 통증이 왼쪽에 있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기 

도 한데 『難經』에서 “)jf이 鐵이 되면 치료는 왼 

쪽에서 하고, 그 藏은 右臨과 右賢앞쪽에 있고 

몹와 함께 뿜의 第9推에 붙어 있다”고 하였다. 

이른바 ‘藏’이라는 것은 맑藏이 위치하는 곳이 

고, ‘治’라는 것은 府氣가 행하는 곳이다. 이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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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l1f이 비록 오른쪽에 있지만 그 氣化는 실제로 

왼쪽에서 먼저 행함을 알 수 있다. 통증이 왼쪽 

에 있는 경우는 府氣가 행하는 곳에서 흉쫓結된 것 

이다. 통증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딴氣가 머무는 

곳에서 醫結된 것이다 

통증이 극렬할 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은 딴 

經의 病原과 신경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을 치료하려면 府氣를 보조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升l1f면서 化覆시키는 약을 보조해야한다 

方書에 ‘l1f虛에 補하는 법은 없다’라고 하였는 

데 이것은 옳은 말이 아니다. 『周易』에서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氣運은 서로 구한다.”고 

하였는데 내가 이 이치를 미루어 짐작해보니 黃

효가 l1f을 補하는 主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어떤 이치인가 하면 黃효의 성질은 溫하면 

서 상승하는데 職뻐 중에서 溫升의 성질을 가진 

것은 l1f木이다. 

그래서 각 職服의 氣虛를 黃훈가 補할 수 있 

는 것이다. 딴經의 氣虛를 補하는데 실로 同氣相

求의 妙함이 있기 때문에 方中에서 主藥으로 사 

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 성질이 상당히 溫하여 

重用하면 비록 府氣는 잘 補하더라도 8꾸火를 도 

울까 염려되었기에 滋陰;京潤시키는 혐藥과 玄參

으로 다스렸다. 용香과 沒藥은 Jlt氣의 훨흉i帶를 융 

화시켜 주는 것들이다. 찢흉와 릎흥짧은 l1f氣의 훌찢 

견휴를 升達시켜 준다(찢흉를 生用하면 升達의 힘 

이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敵化나 升達을 막론하고 

모두 그 經絡을 통하게 해서 통증이 일어나지 않 

도록 하는 것이다 當歸를 사용한 것은 府은 血

을 저장하는 藏이므로 이미 그 氣를 補하였으니 

다시 그 血을 補하고자 해서이다. 또 當歸는 味

가 납하고 접액이 많아 血을 잘 생성하며 性이 

溫하고 味는 또한 辛을 겸하여 氣分을 조화시킬 

수 었다. #草를 사용한 것은 딴急을 완화시킬 

수 있어서이고, 납草와 혐藥을 같이 사용하면 원 

래 題흉을 잘 치료하는데 옆구리의 통증도 잘 치 

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22) 

22) 張總띤 뽑學였中參쁨£&, 下 lllJ-, 中國, 河~t~폈技術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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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張錫純은 黃품를 君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醒牌升P읍i易條에서 黃품의 補8꾸하는 功能

에 대해서 “或者가 묻기를 黃훈는 뼈牌를 補하는 

약인데 지금은 Jlt氣를 補할 수 있다고 하니 어찌 

된 것인가? 대답하기를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 

고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한다.’고 孔子가 말하였 

다. 땀은 木에 속하고 봄에 응하며 그 氣는 따뜻 

하고 성질은 條達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黃줌 

는 성질이 따돗하고 상승하므로 Jlt을 補하기 때 

문에 원래 ‘同氣相求’하는 妙用이 있는 것이다. 

내가 암상에서 보건대 l1f氣가 허약하여 條達하지 

못하고 일체의 府을 補하는 약이 효과가 없는 경 

우에 黃효를 主藥으로 삼아서 重用하고 理氣藥으 

로 약간 보조하여 복용시키면 두 번째 잔에서 즉 

시 효과가 나타난다.”잃)라고 하였다. 

그는 醫學表中參西錄 第四期 第一卷 黃효解에 

서도 20여세 된 王民女가 心中寒첸, 용t食減少하 

여 의사를 불러 약을 먹었지만 1년 이상 낫지를 

않고 봄만 더욱 수척하게 된 경우에 左服이 微弱

不起하자 Jlt虛로 판단을 하여 生黃훈八錢, 架胡,

川흠 各一錢, 乾養三錢으로 치료를 한 醫案을 기 

록하고 었다. 여기에서도 그는 l1f虛에 無補法이 

라고 하는 자는 “原非見道之言也”라고 거듭 주장 

하고있다. 

楊宇는 딴의 補와 代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論하고 었다24). 

m藏의 生理特徵을 獅括하여 말한다면 體陰而

用陽이다. 血은 體가 되고 氣는 用이 된다. 땀은 

將軍의 官으로서 그 特性은 剛彈하므로 府職의 

氣機가 不和하면 자주 橫遠하여 其他 職에 影響

을 준다. 그중 牌뿜가 제일 먼저 影響을 받게 된 

다. 府氣過盛으로 牌土가 힘傷하면 항상 Jlt氣橫

평의 -面에 看眼하게 되므로 따라서 “平府之議

出馬‘ 至平l1f之觸不足制其橫쪼, 而{:lt)Jt之議又出

意”하게 된다고 하였다. 심지어 平l1f해주는 것이 

社 1땐, pp. 6.5∼66. 

23) 꿇錫1 짧學횡中參펠용, 下冊, 中國, 河北채검技術出版 

『土 1잊l9. p. 180. 
24) 中醫짧농、, 1985年, 第표期,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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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補牌해주는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또는 따 

을 治橋하는 方法은 응당히 散하는 것을 補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고 提出하였다. 張£는 “府木

手時應春, f월氣化發生之始, 若植物有閒흉, 而竟若

斯平之代之, 其뼈뽕有不控折짧傷者乎?”이라고 하 

였으며, 散해주어 府의 升發條達의 特性이 調陽할 

수 있으나 또한 傷氣純血하고 暗傷뽑水로 府木의 

根源을 煩傷할 수도 있는 뺑端이 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딴職의 攻代을 主張하는 것을 

反對하고 平llf, 散llf, titllf의 治法을 잠시 使用할 

수 있으나 오래 동안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提出하 

였으며, 治本의 原則은 응당히 『內經』의 “廠陰不

治, 求之陽明”과 『金핍』의 “見府之病, 知llf傳牌,

當先實牌”에 따라야하며 那藏攻代에만 엄매여서 

는 안된다고 하였다. 應當히 “培養中宮, f변中宮氣 

化敎淳, 以聽llf木自理”해야 한다고 하였다. 

딴木이 過盛하면 牌土를 웹傷할 수 있고 運化

失司를 초래할 수 였으며, 府木이 過弱해도 역시 

牌土를 統通할 수 없고 食£, I愛憶, R長滿, n區惡,

뼈鴻등證도나타날수있다.이때특히補맘 

과 tltllf을 헛갈려서 攻代을 誤用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하여 張民는 補府氣의 方法을 提出하였 

다. “llf氣”는 일반적으로 病理的인 名詞로만 사용 

하였지만 張民는 그것을 生理的인 #節念으로 사용 

하였으며, 때로는 府陽과 같은 뜻으로 互稱하였 

다. 이런 觀點에 대하여 奏伯未先生은 아주 贊成

을 하였으며 “萬若 §꾸氣와 府陽을 病理的인 병사 

로 使用한다면 모두 病理的인 方面으로 E좌究를 

하게 되고 生理的인 方面의 主要作用을 흘시하게 

되며, 또한 딴虛在에 대해서는 血虛만 重視하고 

氣虛를 考慮하지 않게 되므로 이것은 分明히 完

聲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張e;;는 llf氣

를 補하는데 黃효를 優先的으로 사용하였으며 

“愚自臨證以來, 凡遇llf氣虛弱不읍E條達, 用一切補

llf之藥皆不效, 重用黃Bi寫主, 而少住以理氣之品,

服之復杯郞見效驗.”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餘食

을 消化할 수 없어 健牌魔뿜의 藥을 百齊j 복용했 

으나 효과가 없는 證에 대하여 “該其左關太弱, 知

係llf陽不振, 投以黃풍-兩, 桂技三錢, 數齊j而愈.

張錫純의 llf病治據에 關한 昭究

又治黃훤, 該其左關特弱, 重用黃Bil헥揚, 送服金a

黃훤門뼈石播石散而愈.”이라고 하였다, 만약 補府

의 方法이 오직 養血滋陰에만 局限된다면 llf氣虛

와 llf陽虛 등 證의 治擁에 效果가 없을 뿐만 아 

니라 府購陰血麗揚證에도 “潤藥屬用, 實與牌몹有 

E흉”한 짧端이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張e;;는 補

땀治法中에서 확실히 독창적인 치법을 創造한 것 

이다. 

8) 緣딴法 

『素問·職氣法時論』에서 “llf苦急하니 急食납以 

援之”정)라고 하였다. 이는 府은 在志寫恐오 愁則

氣急하는데 #味는 능히 急한 것을 繹和시킬 수 

있으므로 급히 #味를 먹어 援和시키라는 내용이 

다%). 張錫純은 딴苦急에 대해 “乃氣血이 忽然相

井千맑中하야 致llf虛有急追難繹之勢하야 因之失

其常司라 當其急追之時하야 llf體亦或木硬이라가 

而過其時면 又能復常이라”고 하였고 治法은 it草

-味를 연달아 달여 마시면 며칠 만에 완전히 나 

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것은 앞에서 말한 

llf體가 木硬할 때 쓰는 柔llf法과는 다른 경우라 

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方法으로 여전히 치료되 

지 않는 자는 或 ;京潤하는 藥, 예를 들어 뿜후角, 

白형藥을 쓸 수 았고 혹은 다시 鎭重시키는 朱

妙, 鐵鏡 등을 더해 써도 모두 좋다고 하였다 

III. 結論

淸末 民國時代의 醫家인 張錫純(1860∼ 193:3)의 

醫學表中西錄과 第五期 第三卷에 있는 “論맑病治 

法”의 내용을 연구한 결과 그의 딴病에 대한 치 

법을 平府法, 散llf法, 化llf法, 柔llf法, 鎭)lf法, 敬

llf法, 補llf法, 繹llf法의 八法으로 요약할 수가 있 

었다. 

25) 洪元뺀. 上쩌뽑, p. 49. 
26) 山東中뺨쩔院 河北中醫學院校釋 9'i\'감內經素問校釋, 上

l!IT,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82, p‘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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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平Hf法은 사람의 元氣가 神에 뿌리를 두고 Hf에서 

싹이 터 연약하여 손상되기 쉬우므로 빠氣를 開破

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또 內經의 “廠陰不治

求之陽明”과 金핍의 “當先實牌”가 Jlf氣를 다스리 

는 핵심이라 하여 昇降揚, 培牌합Jlfi융 등의 처방 

을 立方하였으며 平府藥으로 桂技를 重視하였다. 

2. 散빠法은 8구은 木의 織器로 直向性을 가지고 위로 

뻗어가므로 그 성질에 부응하는 辛味로 散하는 것 

이 補法이 된다고 하고 散맑藥으로 園蘭과 찢룡를 

善用하였다. 

3. 化Jlf품은 8꾸#가 커지며 혹은 府속에 熱이 있거나 

빠氣가 覆짧되거나 獲眼될 때 統Jlf達數시키는 방 

법으로 架胡, 추L香, 沒藥을 사용하였으며 活血藥을 

依藥으로 사용하였는데 三七根을 특히 중시하였 

다. 

4. 柔Jlftt은 “Jlf惡操喜潤하니 ;爆則Jlf{,本tN硬而Jlf火Jlf

氣명n흉動하고 潤則Jlf{4:柔和而Jlf火Jlf氣長寧靜”이라 

는 이론에 근거하여 當歸, 혐藥, 拍子仁, 玄參, 채 

1c:子, 阿뺑, 驚甲을 選用할 수 있는데 오래사용해 

서는안된다고하였다. 

5. 鎭Jlf法은 驚爛, 顯狂, 8호盧 腦充血諸證을 치료하 

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鎭m영、風場이 

있다. 

6. 敬8꾸法은 “凡A元氣之脫은 皆脫在맑”이라는 그의 

독특한 이론에 근거한 치법으로 來復揚등이 대표 

적인 처방인데 여기서 그는 大뺑j로 山菜英를 사용 

한다. 

7. 補딴法은 Jlf氣가 허약하여 條達을 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치법으로 黃줌가 府을 補하는 主藥이 된 

다고하였다. 

8. 援Hf法은 “Jlf苦急하니 急食납以鏡之”에 의거한 치 

법으로 납草-味가 대표적인 藥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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